
의학 이야기

중세 유럽의 대학 교수나 왕

실 주치의의 대부분을 차지한 

내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독서

와 사색을 하며 질병의 원리를 

탐구하는 고상한 일에 종사한

다고 믿었다. 그들이 볼 때 천

박하게도 머리 대신 손을 써서 

일하는 외과 의사들은 단순한 기술자일 뿐 지성을 갖춘 

교양인이 아니었다. 반면 파리의 산콤과 같은 성직자 겸 

외과 의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수료한 소수

의 엘리트 외과 의사들은 자신들도 내과 의사와 같은 대

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. 그들은 유럽 의학의 

중심이던 파리대학에 외과를 가르치는 학부도 설립해야 

한다고 청원하곤 했다.

기득권을 독점하려던 대학의 내과 의사들은 외과 의

사들 중 일부를 자신들만 누리던 성직자 대우(교황청 소

속 성직자들은 부역이나 세금 같은 의무가 면제됐다)를 

받을 수 있는 대학의 학자 또는 학생으로 받아들여 내과 

의사와 함께 해부학과 외과학을 강의하도록 허락함으로

써 외과가 독립된 학부를 만드는 것을 교묘하게 저지했

다. 이후 대학의 내과 의사들은 암암리에 이발사들에게 

해부학과 외과학을 가르치면서 외과 의사들의 영역을 잠

식했다. 

이어서 소규모의 외과적 처치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

이발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칙을 공표했다(성

직자나 귀족들의 머리나 수염을 손질해주던 하인 출신의 

이발사들은 원래 외과 의사들로부터 교육받고 소규모 외

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다). 정규 교육을 받은 

외과 의사들은 강력 반발했지만 내과 의사들의 치밀한 

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.

1515년 궁지에 몰린 외과 의사들이 다시 파리대학에 

외과 단과대학을 만들어달라며 반격에 나서자 대세를 장

악한 내과 의사들은 외과 치료에는 고등교육이 필요치 

않다며 외과학을 정규 교육과목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

다. 외과처럼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은 일반 민중의 의료

를 담당하는(그리고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) 이발외과 의

사들에게 맡기면 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. 다른 대학

들도 파리대학을 본받았으므로 외과는 대학에서 가르치

지 않으며, 대학을 졸업한 제대로 된 의사는 외과를 하지 

않는다는 차별적 전통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. 결국 

엘리트 외과 의사들은 일부에게나마 허가되던 성직자 대

우도 못 받게 됐고, 2백년 이상 누려온 이발사들에게 학

위를 수여하는 권리도 빼앗겼다.

그 후 외과에 대한 차별은 점점 심해져서 수술의 적응

증부터 구체적인 과정까지 내과가 간섭하기에 이르렀고, 

조금이라도 내과적인 처방을 한 외과 의사에게는 소송을 

걸어 다액의 벌금을 물렸다. 외과 의사의 대중 강의도 교

황의 명령으로 금지했고, 책도 내과의 검열을 받아야 출

판할 수 있었다. 1655년 프랑스 이발외과의와 외과 의사 

단체가 통합되고 1686년 루이 14세의 치루 수술이 성공

한 후인 18세기 초 파리대학에서 외과를 정식 교과목으

로 채택함으로써 근대적인 외과가 시작됐지만, 서양의학

에서 내과와 외과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그 후

로도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.   

내과보다 천한 직업으로 차별받은 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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